
자기눈의 들보 

 

시집간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한국에서 1년간을 지낸 작년 이 

였다. 태어나서 한국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가 약혼한후 약혼자를 방문하러 1년에 

2차례 다녀온것이 전부인 딸은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다. 모든것이 신기하고 예쁘고 

특히 창의력이 있는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보면 그만 홀딱 반해 버리는 것 이 다. 

그런 딸이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있는 1년은 딸을 꿈에 부풀게 하기에 충분했다. 

 

1 년동안 딱히 할만한 마땅한것이 없는지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딸은 

한국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똑똑한 초등학생들을 신기해했고 그 아이들의 깜직한 

말투와 생각에 놀라””엄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런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줄아는지 모르겠어”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내게 전화로 자지잔 소식들을 그렇게 

전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것같이 모든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는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 었다. 전화를 건 딸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흥분되있었다. 

이유인즉은 주말이라 남편과 쇼핑을 하고 저녁식사후에 영화를 보려고 

코엑스빌딩안의 영화관에서 줄을 서있었을때 생긴일때문이었다. 유난히 키가크고 

서구적으로 생긴 딸은 티셔츠에 청바지로 소탈하게 입고 나가도 미국에서 

왔느냐고 단박에 알아차린다는데 체격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것이다. 그날은 

남편과의 외출이라 좀신경을 쓰고 어떤백을 들을까 망설이다 여름이라 동네가까운 

곳에서 산 하얀 심플한 백을 골라 들었다. 이곳 가격으로 20,30 불정도의 가격인데 

눈에 뜨이게 디자인이 이뻐 산것이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당히 고가격의 

디자이너 인 “지미츄”의 복사제품인것이었다. 그러나 딸은 그런가보다 하며 

개의치않고 가끔 드는 그런백이엇다. 그런데 발단은 바로 그 백이었다. 주말이라 

영화관 티켓을 구입하는 줄이 길었다. 그래서 남편과 담소를 하며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 선 딸또래의 젊은 여성 세명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것이다. 

딸아이와 사위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이들은 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겠거니 생각했는지 아니며 작은 소리로 소근거리면 못듣겠거니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온거같지”’얘 저여자 옷입은거 어떠니””키 되게 크다 “

세련됐다 얘” 까지는 좋았는데 “야 저 가방 진짜니?””저게 얼마짜린데 진짜를 들어”

”아닌데 진짜같은데 “하며 서로 “니가 가까이가서 한번 봐”하며 세사람이 계속 

딸아이를 아래위로  옆으로 기웃거리며 소근거리다 급기야는 툭툭 치게 

되면서까지 딸아이의 가방을 탐색하게 까지 되니까 결국 못참게된 딸은 휙 

돌아서며 다짜고짜 한국말로 ”여보세요  자기 눈하고 코, 자신의 얼굴들이 가짜인 

주제에 남의 가방이 진짜면 어떻고 가짜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냅다 

쏘아붙여버리고 말았다. 이일을 당한 세 아가씨들은 기절하기 일보직전이었다. 

한국말을 못알아들을줄 알았다가 기가막힌 한국말에 놀라고, 말의 조리와 내용이 

일격타를 가하기에 너무나 충분했고 자신들의 상커플과 높힌코가 대중앞에 

여지없이 망신당하게 된것에 아연실색인 그들은 눈을 어찌돌려야 할지 몰라 

쩔쩔매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말아버린것이다. 그 옆에서 아내의 당참에 

놀라 얼굴이 달아오른 신랑은 놀란 동그란눈으로 어안이 벙벙했단다. 그러나 내심 

아내가 자랑스러웠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기가 막혔다. 평상시에도 대쪽같이 

곧은 성격과 거침없는 표현 때문에 시집살이도 많이 당한 엄마라 놀랄것은 

없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딱부러진 비유를 기가막히게 뽑아내서 상대의 오금을 

저리게 할수있을까 ? 내게는 없는 부분인것이다. 솔직한 내속내는 속이 고소하기도 

하고 딸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딸은 그덕분에 이틀후 난데없이 남편에게 

끌려가 명품가방스토어에 강제로 2 시간을 기분좋은 강금을 당해 할수없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딸의 전화를 끊고도 내입은 

다물었는데 마치 입이 벌려져있는것 같은것은 아마 나도 많이 놀랐기 때문이리라.	  


